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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슈퍼위원회, 
재정적자 감축안 합의 실패

최 원 선임연구원

 미국 ‘슈퍼위원회1)’는 11월 21일 ｢재정적자 감축안｣을 위한 합의에 실패하였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함.

 ‘슈퍼위원회’는 11월 23일까지 위원 12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1조 2,000억~1조 5,000억 달러 규

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마련한 후 백악관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시한을 이틀 앞두고 

협상 결렬을 선언함.

 미국의 높은 재정적자 수준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비, 국방비 등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걷

는 게 합리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세수 확대와 재정지출 삭감을 위한 구체

적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함.

   - 공화당의 경우 감세를 지지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부자 증세에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

의 경우 의료 및 사회보장 지출 삭감안에 반대하고 부자 증세를 강력히 요구함.

 이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기존 합의2)를 통하여 2013년부터 10년 동안 1조 2,000억 달러의 

재정지출 삭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정치권 합의가 있다면 2012년 협상 재개도 가능한 상황임.

 ‘슈퍼위원회’의 ｢재정적자 감축안｣ 합의 불발과 관련하여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의 미국 신용등급 조정과 

관련한 논란이 나타나고 있음.

 S&P와 무디스의 경우 ‘슈퍼위원회’ 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이 

자동 삭감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사유가 없

다고 설명함.

1) 미국 의회 내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의체로 공화당 의원 6명, 민주당 의원 6명 총 12명
으로 2011년 8월 12일 결성됨.

2) 재정적자 감축안을 2012년 1월 15일까지 통과 및 효력을 발생하지 못 하거나 재정적자 감축액이 1억 2,000억 달러를 하회
할 경우 2013년부터 10년 동안 1조 2,000억 달러 재정지출 삭감이 자동적으로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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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지출 자동 삭감의 경우에는 빠른 재정적자 조정 가능성이 낮기 때문

에 미국 재정적자와 관련한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였으며, 특히 피치

의 경우 11월 말 미국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였음.

(WSJ, FT, 11/22)




